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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속에 파묻힌 고산식물과 한라산 설경▲

차가운 바람 눈 때문에 얼어죽진 않을까·

눈은 혹한에 맞선 안전장치 보호막 역할·

연일 몰아치는 한파와 눈에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라산의 기온도 영하 도 이하로 떨. 10

어지고 벌써 가 넘는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백록담의 식물 대부분이 눈 속에 파묻, 2m . 

힐 정도의 엄청난 양이다 이 눈 속에 파묻힌 구상나무 눈향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는 겨울. , , , 

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차가운 바람과 눈 때문에 혹시 얼어죽진 않았을까? ?

그러나 이렇게 덮인 눈은 백록담의 식물이 혹심한 한라산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중요

한 안전장치이자 보호막이다 극한지에 자라는 식물들은 혹한에 대처하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. 

생존전략이 있다 우선 식물의 키를 낮추어 강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눈 속에 파묻히는 . 

전략이다.

덮인 눈이 지열의 방출을 차단하여 보온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여 건. 

조를 방지하고 강한 바람을 막아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게 한다 한라산 고지대, . 

의 식물이 저지대 혹은 내륙의 산지에 자라는 식물보다 유난히 키가 작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 

해당한다.



또 하나의 적극적인 대처법은 식물 스스로가 생리적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다 추운 곳에 . 

자라는 식물은 대부분 강추위에도 잘 얼지 않는 인지질을 세포의 생체막 안에 많이 축적한다. 

혹은 당이나 올리고당 아미노산 같은 저분자 질소 함유 물질 수용성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, , 

일종의 부동액을 세포에 축적하여 추위를 견디고 동결을 막는다 이것은 우리가 겨울철 자동차. 

의 냉각수를 어는 점이 매우 낮은 부동액으로 채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.

식물의 겉모양과 생존 방법의 차이는 식물의 삶에 환경조건들이 

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불. 

리한 환경에 처하면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피하거나 불리

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신을 시도하기

도 한다 한라산의 식물이 다양하고 희귀식물과 고유식물이 많이 . 

분포하는 이유는 식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

특한 생존 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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